
일본자료센터가 설립되

고 올해로써 6년째이다. 그

간 본 센터는 한국에서의

일본 연구에 의미있는 기여

를 하여 왔다. 특히 본 센

터의 이름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일본 연구를 위한 체

계적인 자료의 수집, 정리,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오리지날

한 일본 연구를 위한 초석을 깔았다. 또한, 국내의 주

요 일본 연구 그룹에 자료와 연구 시설 및 포럼 지원

등을 통해 일본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

하였다. 특히,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일본연구의 방향성을 평가하고 제시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업적을 이루어 내는 데에는 일본연구에 대

한 확고한 정열을 지니고 센터를 조용히 그러나 힘있

게 길러 온 김 용덕 초대 소장의 역할이 컸다. 일본학

계의 선구자로서 국제적 명성을 지닌 김 용덕 소장은

과감하게 대규모 펀드를 확보하여 갓 태어난 일본자

료센터를 일약 국제적인 기관으로 도약시키는 데 크

게 기여하였다.

그러한 성장을 토대로 하여 이제 일본 자료 센터는

또 한번의 도약을 이루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일본 연

구센터로 변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자료센터로

서의 기능 뿐 아니라 연구를 조직하고 생산하는 자체

적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소로서의 발전도 도모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활동과 기능

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기능들을 점

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확고하게 지속해 나

갈 것이다. 펀드 상의 어려움 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

만 연구의 기초는 뭐라고 해도 자료의 양과 질에 달

려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가능한 더욱 강화시켜 나

가도록 할 것이다. 한편,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자료

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의 주요 기관

들과 자료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이다.

둘째, 국내의 일본 연구 포럼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본 연구소의 자체 연구 기능과 통합

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즉, 본 연구소의

연구 테마와 관련되는 외부 연구 포럼과 결합하는 형

태로 지원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한편, 금년부터 새

로 시작하는 지원으로서 대학원생들의 연구회 지원

을 들 수 있다. 대학원생들로 구성되는 3~4개 연구

팀에 연구지원을 함으로써 일본 연구의 저변을 넓히

고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

학원생들의 일본 현지 자료조사를 위한 지원도 실시

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에서의 일본연구현황 조사도 지속해 나

갈 것이다. 통계 조사에 기초한 양적인 현황 파악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질적인 현황 파악에 주력할 것이다. 국내외 주요 연

구업적들에 대한 치밀하고 비판적인 서평 작업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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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학 각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한 정기적인 라운드 테

이블을 통해 일본연구의 국내, 국제적인 동향과 현황

을 파악해 나갈 것이다. 물론 양적인 통계조사도 정

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센터의 사업으로 계속해 오던 일본사회과

교육자초청연수라든가 한중일 국제회의 등도 더욱

내실있게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일본 연구센터로 확대

발전해 나갈 본 자료센터가 서울대학교만의 연구소

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 연구의 중심으로 기능할 열

린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을 공부하는 연구자

제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마

지 않는다.

일본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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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동향

1. 일본 연구 좌담회 개요

본 일본센터에서는 국내외 일본연구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제1회 일본연구좌담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

5월 28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된 이 행

사에는 일본노동사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의 라이샤워 일본연구소

(Edwin O. Reischau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의

소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고든(Andrew Gordon) 교수

를 초청하여“How to study Japan”이라는 테마로 미국

에서의 일본연구의 전개 과정과 현재 일본연구의 동

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세계적 일본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국내 일본연구의 방법론을 모색

하기 위해 열린 본 좌담회에 참가한 국내외 연구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연자: 앤드류 고든(Andrew Gordon) 교수, 하버드

대학 라이샤워 일본연구소(Harvard Univer-

sity, Edwin O. Reischau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사회자: 김장권 교수(서울대)

토론자: 김영작 교수(국민대), 이종구 박사(성공회대)

김현철 교수(서울대), 최장근 박사(서울대)



앤드류 고든 교수의 강연을 중심으로 국내의 토론

자가 참석하여 주로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 일본연구

의 현황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도 활발한 토론이 있었

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행사를 통해 한미 양국의

일본연구분야에 원활한 정보교환 및 한층 깊어진 상

호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 토론자 이력》

▶김영작 교수(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

학과)

전공분야: 일본정치외교사/동북아국제정치

1999-2000 일본 ❮京⚺䋚 國㰙關係⣻科 객원교수

1995-1997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1994-1995 미국 하버드대 교환교수

1992-1994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1979-1980 일본 ❮京⚺䋚 國㰙關係⣻科 객원교수

▶이종구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전공분야: 일본의 노동문제

1995-1998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1992-1995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1991-199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 미국 내 일본연구의 동향에 대하여 앤드류

고든 교수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일본학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 미국 내 일본연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일본연구는 한국과 비슷하게 상당히

괴로운 경험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전무하

다고 할 수 있었던 일본연구가 제2차 세계대전을 계

기로 시작되었다. 일본연구의 시작은 전쟁 중“적을

알기 위해”시작되어서 그 성격이 꽤 지속되어온 면

이 있다. 물론 전쟁이나 국제관계와는 관계없이 문학

이나 문화 등의 방면에 흥미를 가진 1950년대 일본문

화의 제1인자로 유명한 도널드 킹 교수와 같은 학자

들도 있었다. 이 교수의 일본연구도 전쟁 중 미군의

일본자료의 번역 등에서 시작되었는데, 제2세대는 대

체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연구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일본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라

는 출발점의 인식을 시작으로 했다. 

이러한 일본연구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일

본경제가 부활하여 놀랄만한 성장을 보였던 시기부

터로서, 국제 정세 상 공산권과 미국과의 대립이 깊

어진 것도 한 요인이었다. 전략적으로 일본을 보는

눈이 점령기 때와는 달라져서 1946, 7년부터 일본을

적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동맹국으로서 그 위치가

바뀜과 동시에, 이번엔 일본의 성장을 모델로 보아야

한다는 일본연구의 동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버드

의 라이샤워 교수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일본을

근대화의 비마르크스주의적인, 바람직한 공산주의적

인 모델로서, 비구미세계에 있어서의 모델로 삼고자

했다. 다른 학자에게서도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강하

게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는 실패라고 평가 받은 것

이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되기도 했는데, 그 예로 첫

번째 시도의 실패라고 평가 받던 전전 정치가 실패였

던 것과 동시에, 전후 민주정치의 씨를 낳은 하나의

중요한 체험이기도 하다고 해석되었다. 이러한 연속

성, 장래성이 강조된 차원론으로 초기의 1940년대의

비교적 비판적인 역사인식에서부터 좀더 공정적인

인식이 주류가 되어, 이른바 근대화가 성공한 이유를

찾는 등의 연구가 5, 60년대부터 70년대초반까지 주

류를 이루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에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서, 그 시대를 정체의 시대가 아닌 다이나믹한 자본

주의의 근원으로, 공업화의 초기 단계였다고 다룬 연

구도 상당히 중요시되었다. 예를 들어 버클리의 스미

스 교수는 상당히 중요한 연구자로서 일본의 공업화,

일본의 산업혁명의 근원은 명치시대의 식산흥업적

(㊒⽫䗱㐮㫂) 제작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점을 강

조했다. 지금은 일본에 있어서 가설이 되어있는 이

견해는 초기에는 비교적 새로운 관점으로서 다루어

졌다.

이에 대한 반발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들어

서면서 급격히 대두되었다. (고든 교수가 연구한 대

상연대도 이 시기로 이러한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특히 이 세대에 있어서 베

트남전쟁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 중 하나

는 미국에서 특히 전쟁 중 반전운동에 참가한 사람들

은 기존의 자본주의모델이 아니라 혁명모델의 존재

를 제기했다. 그리고 일본만을 성공의 모델로 하지

말고 다른 곳도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본의 문제

일본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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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강조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그때까지의 일본정치사연구 혹은 정

치학연구, 경제학연구 등 일본연구가 엘리트 중심이

었던 점에 반발한 것이다. 그때까지 일반인들의 생활

은 거의 연구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러한 학자는 일본

의 마르크스주의적인 학자이므로 별로 중요하게 취

급하지 않았던 것이 주류였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고든 교수가 노동

사를 연구하게 된 첫번째 이유이다.) 노동현장 등에

서부터 여러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

로부터의 공업화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움직임

의 결과로서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연구의 동향에 큰 변화가

있었다. 최근의 일본연구 동향은 연구량도 많고 연구

분야도 다양해져서 하나의 중심적인 동향을 집어내

기는 힘들지만, 역사학 및 문화인류학에서 보여진 몇

가지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98년 중반부터 학

문자체가 두 가지 의미에서 바뀌었다. 정치학, 경제

학 분야에서는“rational choice”에 중점을 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일본지역연구에도 영향

을 끼쳤다. 각 문화별 언어별 특수성을 어떤 의미에

서는 부정하는 연구동향이 그것으로 과거에는 포스

트모더니즘에서도 이것을 동조하는 편이었는데, 90

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픽션

으로 대상화시키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일본

이라고 하는 국민성을 처음부터 고정되게 전개해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시기의 정책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이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움직임이 생겼

다. 일본역사의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연구했다. 

최근 일본연구의 방향이 어떻게 변했는가는 먼저

일본을 대상으로 할 때 계층적으로 아래와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인

식이 깊어졌다. 일본인의 아이덴터티가 만들어진 것

이라고 하면, 일본적인 아이덴터티를 그 정도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로, 오키

나와나 아이누의 연구, 식민지와 제국의 문제 등이

이에 해당되는 테마이다. 이렇게 일본의 다양성 혹은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가 연구되었다. 

또 하나는 비슷한 대상으로 여성사에서 젠더

(gender)사로의 변환이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무시되

었으므로 여성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아이덴터티가 있으면 남성의 아이던터티도 있다고

하는 상호관계를 다룬 연구도 증가했다. 그러므로 연

구대상으로서 일본은 상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생자신도 변화했다는 점이다. 소위 대학의 국제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 내에서 일본연구를 하는

학생 중 미국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고, 이에

비하여 일본 등 타국적 출신의 학생이 늘고 있다. 이

로서 보는 관점도 다양해졌다. 테마나 관심이 주변의

현상이나 보다 넓은 현상으로 확대되는 것도 학생의

이러한 상황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3. 앤드류 고든 교수의 연구 방향 변화

처음에는 엘리트 중심의 역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노동사를 약 20년간 해왔는데 이제는 연

구대상을 노동에서 소비로 바꿨다. 계급적으로는 노

동자계급이 아닌 중산계급을, 전전부터 전후에 걸친

근대소비사회가 어떻게 성립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하

여 연구하고 있다. 여기서 소비자라는 개념에 젠더라

고 하는 관점도 도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떤 물건

을 선택해서 그 물건의 역사를 추구하면 소비사회의

성립이 여러 측면에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재봉틀의 경우 소비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생

산의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본에 있어서 재봉

틀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사회의 생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점을 시작으로 일본 근대소비

자상의 형성과 변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4. 한국 내 일본연구 동향 및 토론 ─ 김영작

교수(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에도 미국 내 일본연구의 역사적인 변화와 상

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변환이 있었다. 국

내의 경우도 거의 무에서 시작한 미국의 사정과 다를

바 없었는데, 특히 1945년 해방이후 65년 한일조약이

성립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일본연구를 피했던 경향

이 있었다. 여기에는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식민지

지배관계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일본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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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파급된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고,

이승만 정권의 반공, 반일이라고 하는 정황 속에서

일본연구를 하고자 하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도 한 요

인이었다. 있다고 해도 일제비판이라고 하는 관점에

서 한일관계사, 또는 일제시대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

이 주요 대상이었다. 

1965년부터 80년까지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감정적

인 연구나 역사관계에 조금 거리를 둔, 순수한 일본

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한일관계와는

별개로“JAPANESE STUDIES”라고 하는 것이 시작

되어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연구형태

는 대체로 1980년대의 일본연구로 미국의 제2차세대

와 같다. 한일조약이후 일본은 비판의 대상임과 동시

에 협력의 대상으로서 파트너 관계이어야 한다는 인

식이 싹트기 시작하여 한일관계를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국내의 본격적인 일본연구의 시작은 역시 1990년

대에 들어, 미국의 여러 정치학적인 방법을 도입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로서 일본연구가 한일

관계의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리 잡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평가 및 관심이 정치적 환경에 규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향은 일본의 자국 내 일본연구에서도 보

인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전후 자신들을 구미와 비

교해 전전의 일본에는 무엇이 모자랐고, 일본의 제국

주의는 무엇이었는지 등 자국을 비판적으로 부정적

으로 평가하는 관점이 지속되었는데, 1960년대에 일

본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가치관의 상대화

가 늦춰지는 형태로서 일본에도 좋은 점이 있다는 관

점으로 미일비교 및 일본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었

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뒤쫓는 단

계가 될 것이고 일본에는 미국에는 없는 독자적인 장

점이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식의

경영방침이나 일본적인 시스템경영 등을 상당히 높

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1992, 93년에 이르러 미

국은 더 이상 모델이 아니고, 일본은 이미 쫓아갈 모

델이 없다고 하며 독자적인 제3의 모델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신에 가득 찼다. 새로운 모

델은 시스템의 변화만으로는 안되고, 아메리칸 스탠

다드를 하나의 이론으로서 설정해 두고 실제 미국 모

델을 그대로는 아니고 일정부분 첨삭을 가하는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아직 모색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Q. 김영작 교수: 이런 인식이 맞다면 고든 선생이

지금까지 엘리트 중심에서 노동자로의 관점이 변화

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질렸다고 하는

의미가 이미 충분히 연구되었다는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의 주요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사회의 측면을

통해서 무엇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가. 명치시대의

경우 노동만으로는 일본의 역사가 설명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 일본을 이끈 것은 엘리트 중심적인 관

료,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엘리트중심의 리더쉽이 일

본을 만들어 간 것으로, 노동자들은 물론 의미는 있

지만 그것이 시대를 만들어 간 주류의 세력이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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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노동운동사로 본 일본사로 현대의 일본

사를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A. 고든 교수: 먼저 노동자 등의 하위 계층을 연구

한 것의 메리트는 다음과 같다. 이전 세대의 엘리트

중심 연구에 대한 반발만으로 노동자문제를 연구하

려고 하면 미숙한 연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가 어디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

적으로서는 양쪽을 다 취한 노동사라기 보다는 노사

관계를 다루었다. 경영자, 국가 그리고 노동자의 삼

각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했다. 

Q. 김영작 교수: 미국 내에서 일본을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고든 교수: 미국에서 일본을 보는 관점은 두,

세 개의 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자본

주의로 대표되는 아메리카 모델은 근 10년 동안 세계

어디에나 모델로서 각광 받아온 것에 비하여 일본의

근 10년은 불황의 늪에 빠진 실패작이었다. 미국 내

일본연구자, 특히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본이 미국처럼 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일본 모델이 뛰

어나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모델도 일방적으로 뛰

어나다고 하는 것에는 저항감이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 선 관점도 있다. 내 포인트는 이

른바 종신고용, 연공서열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이러

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미국처럼 바꿔

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또는‘일본은 왜 아직

도 바뀌지 않고 있나’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자세가

미국이 일본의 정치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자세이다. 

5. 한국 내 일본연구 동향 ─ 이종구 교수(사

회학을 중심으로)

사회학, 인류학 분야에서의 일본연구는 한일관계

나 재일동포 문제를 제외한 일본 그 자체에 대한 문

제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들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나 국제적인 지

위의 주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세계화의 흐

름으로 한국에서 독립적인 연구자가 직접 일본에 가

서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게 된 것이 90년대로서

이때부터 문제의식, 주로 생활이나 여성문제 그리고

일본의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일본은 55년 체제와 전후개혁아래서 사회적으로

평등한 능력주의 사회가 되었다. 지금은 평화나 평등

사회라는 키워드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평

등사회나 교육사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받고 있다. 90년 이후 근 10년간 국내 일본연

구에서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혹은 일본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 등의 목

적론적인 연구에서 과학으로서의 일본연구가 중요하

다고 하다고 하는 분위기로 정착되었다고 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내 일본 연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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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한국기업이나 정부 시스템, 특히 한국의 법률

계는 일본의 제도나 법률을 그대로 채용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모델을 그대로 실용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막기

위한 일본연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사회를 상

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는 견해를 보급시키는 것

이 현재 국내 일본 연구자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6. 맺음말

앤드류 고든 교수는 라이샤워연구소와 같은 우수

한 연구소를 추구하고 있는 본 국제대학교 일본센터

의 발전에 대한 조언으로 연구소 내의 도서관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강조했다. 연구소의 재정의 대부분

을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은 곧, 시간이 지날수록 가

치를 더하는 연구소의 재산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은 연구자

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법이다. 

앞으로 일본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정열적으로 도전할 것을 추천했다. 스스

로 연구에 대하여 정열을 갖고 의욕적으로 문제의식

을 제기하여 해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

다. 앞으로 할 연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재미있고 흥

미가 있으며, 해명하고 싶은 테마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Japanese Documents Center Newsletter 7

2003년 사업안내

1. 일본자료센터의 취지 및 목적

1996년 12월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하 본원)

은 교내에 일본연구 기반을 조성한다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그 방

안의 하나로 㥗國㰙交⦉基金(The Japan Founda-

tion)에「일본연구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을 제

출한 바, 본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1997년 9월 1일

부터 지원을 받아 왔다.

2003년에 들어서서는 기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차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까

지의 사업성과와 방향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현행사업의 일부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

2. 일본자료센터의 운영체계

본원은 일본자료센터의 내규에 의거하여, 운영위

원회와 연구협력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각의 역

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의 주요한 방향을 결정

하고 주요 사업 및 그 실행 방법을 결정하는 의사결

정기관이다. 일본연구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센터의 전국적인 연

구지원의 원활화를 위한 제반 사업안건을 결정한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국제대학원장, 일본자료센터소

장, 그리고 위촉운영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4명). 현재의 구성원은 국제대학원장 김용덕 교

수, 일본자료센터소장 김장권 교수(이상 당연직), 서

울대학교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 외교학과 장인성 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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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상 위촉운영위원) 이다.

(2) 자문위원회

연구협력자문위원회는 일본자료센터의 운영에 필

요한 자문을 하고, 각 분야에서 가능한 협력을 수행

한다. 현재 제2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

이 진행중이다.

3. 일본자료센터의 위상 및 5년간 사업실적

(1) 현재 일본자료센터의 위상

현재 일본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내부 분위기는 아

직까지 차가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대내에 일본관련

학과를 설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목소

리’가 높으며, 본격적인 일본어 내지 일본학 도입에

반대를 표명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호전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인

적 교류를 비롯한 일본연구의 확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또한 2002년 월드컵공동개최 결정 등을 통해

한국내 사회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일본에 대해 호의

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일본 문화의 개방

등을 통해 구축된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는 이제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가고 있다. 올

초 일본어강좌(3학점)가 해방후 최초로 공식적인 학

점 취득 단위로 인정받은 것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와 같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서울대내의 전반적

인 변화는 일본자료센터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현

재 서울대내의 유일한 일본관계 공식 기관이 일본자

료센터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

내에 이러한 성격의 기관이 설치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 동안 이 만큼 일본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일본자

료센터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울대내

의 분위기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자료센터가 여러 방면에 걸쳐 수행하는 활발한 활동

은 멀지 않은 장래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서울대내 일

본관련학과 설립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자료센터의 5년간의 사업실적

① 일본자료센터의 역할

일본자료센터는 단순히 서울대학교내의 연구지원

기관에 역할이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일본자료센터

는 한국내 각지에서 일본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

는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

다. 아울러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범위도

서울대학교의 틀을 넘어 전국에 걸쳐 있다. 그런 점

에서 일본자료센터는 실로 한국내에서 일본학관련자

료를 국내외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전국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자료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한 역할

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전국 각지의 일본학 관련 연구자 및 학생들

에게 일본자료센터내에 구축된 홈페이지 정보네트워

크를 통해 각종 자료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 경우 누구나 일본의 학술정보 검색을 포함하

여 일본자료센터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국자들에게 포럼을 마련하여, 서로

학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매년 한국내 일본학 연구동향과 해외에서의

일본학 연구동향을 조사하여, 이 정보를 국내외에 전

해주고 있다. 해마다 한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본학 관계 연구성과를 모아서 관심 있는 해외 일본학

관계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

거니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학 관계 연구

동향과 정보를 모아서 한국 내 일본학 관련 연구자∙

연구기관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셋째,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기관

사이의 일본학 관련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있다. 이것

은 동아시아 3국간에 긴밀한 학술정보네트워크를 구

성하여 향후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제공받기

위한 작업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3국의

학자간에 인적교류가 보다 활발해 질 수 있으리라 기

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자료센터는 단순

히 서울대내의 학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

고, 한국내 일본학관련 정보제공의 센터로서 중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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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자료센터의 성과

일본자료센터가 서울대학교의 공식적인 학내기구

로서 설치된 이후 본 센터는 여러 사업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일본자료센터가 서울대학교뿐 아니라 한국

내 일본학 연구를 위한 지원 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자료센터는 해마다 한국내 일본학 연구성과를

담은 관계책자를 발간하여 이 자료를 국내외 일본학

관계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일

본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이 책자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국내외 일본학 연구성과와 연

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연구포럼지원을 통해 형성한 인적네트워크

의 구축이다. 현재 일본자료센터의 지원을 받아, 일

본정치연구, 일본학교육협의회, 일본사학사연구, 한

일역사연구회, 일본의 국제화연구라는 5개 포럼이 가

동중이다. 이러한 연구포럼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저

명한 한국내 일본학 관련 연구자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으며, 포럼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연구성과를 교류

하고 있다. 일부 포럼의 경우, 이러한 연구성과를 단

순히 공유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책자형태

로 발간하여 보다 많은 일반 대중에게 일본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셋째, 일본자료센터가 서울대내의 분위기 변화에

도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자료센터의 다양하

고 활발한 움직임은 서울대학교 내 일본학 관련 교육

및 연구 기반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는 올해부터 일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규과목으로 고급일본어 강좌(3학

점)를 개설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양

사학과의 경우는「일본의 봉건사회」(3학점)라는 전

공과목을 처음으로 개설하였다. 일본학 관련 학문의

강화는 비단 일본강좌 확충에 그치지 않는다. 교수인

력 보충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정치학을 전공으로

하는 김장권 교수가 국제대학원 교수로 취임하였으

며, 㨦㭇㹼⭎ 교수가 초빙교수로 방한하여 국제대학

원에서 일본관계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가 일본학 관련 교육 및 연구기반을 강화

하게 된 것은 일본자료센터의 활발한 활동에 영향받

은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일본자료센터의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의 충

실성이다. 일본자료센터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는 정

보서비스 제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것은 단순히 자료대출에 국한되는 일반 도서관

과 크게 차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일본자료센터의 홈

페이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구축된 각종 정보서비

스시스템은 전문 연구자는 물론이며, 일본학에 관심

을 갖고 있는 젊은 신진연구자, 대학 및 대학원생들

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일본자료센터가 자료수집

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그간에 일본자료센터가 확보

한 도서와 자료는 총 1,779권에 달한다. 그 외에도 많

은 종류의 CD∙비디오 등의 영상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서울대내의 학내관계자를 포

함하여 일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자유롭

게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오픈시스템을 갖

추고 있다.

다섯째, 인적교류를 통한 한일간의 우호개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 한 예가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이다. 일본자료센

터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요청을 받아 일본 각지에

서 선발된 중∙고교사 25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였다. 이 행사가 실행에 옮겨

질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학교내에 일본자료센터라

고 하는 위탁 기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의, 현장교육, 지방답사로 기획된 이 연수를 통

해 일본인교사들은 한국에 대해 많은 지식과 소중한

경험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류행사를 통

해 한일양국간에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적교류

를 활성화하는데 일본자료센터가 핵심 역할을 하였

다고 평가받고 있다.

4. 일본자료센터의 2003년사업내용

향후 본센터의 사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서울대

학교 국제대학원내의 국내일본연구지원을 위한 안정

적이고 내실 있는 거점시설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

이다. 나아가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 일본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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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수집

본원내에 일본연구관련 문헌자료(도서 등) 및 정

보자료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

간다. 이를 위해 일본관련 연구성과단행본의 확충은

물론이거니와 사전류, 통계자료, 연구성과 색인, 백

서류, 학술잡지류 등 일본연구의 저변을 강화할 수

있는 자료의 확충에 힘을 기울인다. 특히 한국내에

이와 같은 다양하고 풍부한 일본자료를 구비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자료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연구자에게 본 센터는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사업에서는 이 분야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단순히 도서 및 자료에 국한

하지 않고, 일본내에 있는 1차 ⻎⤏까지도 포함하여

방대한 일본관련자료를 수집하려 한다.

(2) 국내외 일본관계 학술정보 네트워크

현행 사업을 대폭 강화하여 기존과 같이 일본학술

정보센터의 데이터 검색서비스와 㥗經텔레콤 검색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본 센터 홈페이

지의 전면 개편∙조직화를 통해 학술정보 네트워크

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신학술정보, 문

헌, 영상정보자료 등을 입수하고, 연구 교류에 필요

한 네트워크 및 각종 서비스 방안을 강구한다. 

(3) 일본연구포럼지원

일본연구포럼의 경우, 지난 5년간〈일본의 정치경

제연구〉, 〈일본사학사연구〉, 〈일본학교육협의회〉,

〈한일역사공동연구〉, 〈일본의 국제화 연구〉등 5개의

그룹을 지원해 왔다. 

2003년에는〈일본 및 동아정세분석〉, 〈일본의 로칼

리즘, 내셔널리즘, 리져널리즘〉, 〈한일관계〉, 〈한일

국제포럼(국내외 연구자 주제별 콜로키엄)〉등 4개

의 그룹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교수진으로

구성된 연구회 이외에 별도로 신진연구자 및 대학원

생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도 지원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기성연구자 뿐만 아니라 새로이 일본에 관심

을 갖는 젊은 연구자의 연구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4) 격년제 사업

- 한국 내 일본연구동향

- 일본관계 한중일 전문가 세미나

본 센터는 지금까지「한국의 일본연구연보」를 출

간하여, 「국내의 일본관련 연구기관 및 개별연구자조

사」, 「국내의 일본관련 논저목록」, 「국내대학의 일본

관련 교육과정 및 방법에 대한 조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왔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특성상

매년 반복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차기사업에

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분석하고 그

구성과 내용면에서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격년

제로 실시하고자 한다. 

본 사업을 통해 한국 내 일본연구동향에 대한 조사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활동방향수립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국제학술 교류지원사업은 고유한 역사적 경

험을 가지는 3국의 일본연구 중요시설간의 상호 정보

의 교환과 경험의 공유를 목표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5) 일본전공 대학원생의 자료조사 지원

2003년의 새 프로젝트 중 하나인 본 사업은 일본전

공 대학원생들에게 일본현지에서 자료를 조사∙수집

하고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의 중장기적인 비약과 발전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대학원생의 선정은 서울대학교내 일본학

관련 대학원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수의 추천

을 받은 자로 선정하거나, 그 자격요건을 분명히 한

선정공고를 일본자료센터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에

게재하여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되 매년 3~6명씩 지

원하는 것으로 한다.

(6) 뉴스레터발행

현재와 같이 본 센터의 활동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연 4회의『일본연구 News

Letter』의 간행을 통해 신착자료, 정보서비스 이용방

2003년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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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연구동향, 국내 및 국외학술회의 소개, 프로젝트

관련 정보제공 등을 전달한다. 또한 기존의 지역연구

를 통하여 중요 연구성과도 공개한다.

(7) 일본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

─ Korea Foundation 동공주최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개최를 기념하여 양국의

중∙고교 사회과 교사들의 상호교환 연수를 통해 상

대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혀 상대국에 대

한 교육이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

로써 양국 청소년들이 한일관계를 보다 깊고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0년부터 시작된『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는 올해도 4회를 맞이하여

명실공히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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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도서는 국제대학원(140-1동) 자료실(404

호)에서 열람 및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㞙䎘ⶇ, 『客⸊と곌⯓のあいだ』, 吉㼓䑼⭎館

〦㼓㨦ⶇ, 『 ぇのユ紀を㿉えて－グロ�バル䒅㉽⚷

の곌家∙㒮⻎∙⯓㱋』, 䈓ⲹ⻪

〦㼓㨦ⶇ, 『곌境の㞴えⱼ－곌⯓곌家⣻⾱づ』, 䈓ⲹ⻪

〦㼓㨦ⶇ, 『アジアの多⭎䒅⻪�と곌⯓곌家』, 㤻⭎⾺

㞰

〦㼓㨦ⶇ, 『곌⯓곌家⣻の⻘㮓－あるいは「곌⯓」とい

う怪⮸について』, Ⲧ⾺㞰

〦㼓㨦ⶇ, 『多⭎䒅㳋㢥∙多㐣㐖㳋㢥の䎬㪊－カナ

ダ∙オ㥓ストラリア∙そして㥗』, 㤻⭎⾺㞰

〦㼓㨦ⶇ, 『㶀球㉽⚷の⯓㱋＝⭎䒅⦶⣻－꿩「곌⯓⭎

䒅」のために』, ㊢㙪⻪

〦㼓㨦ⶇ, 『ヨ㥓ロッパ䅪䋺と⭎䒅∙⯓㱋⭍㰛－ポス

ト곌⯓곌家㉽⚷の可能ぷを⭍う』, 㤻⭎⾺㞰

〦㼓㨦ⶇ, 『フランスの䍾�－もうひとつの곌⯓곌家

⣻』, 㤻⭎⾺㞰

〦㼓㨦ⶇ, 『ユ紀∙䓿期の곌㰙㷏⾱と곌⯓⭎䒅の䐭

べ』, Ⲧ⾺㞰

〦㼓㨦ⶇ, 『⨿⩙∙⫵䂓期の ⯓ 家䐭べと⭎䒅텝

㛫』, ㊢㙪⻪

〦㼓㨦ⶇ, 『⯅솟䔨⠚記を む－1870年⚷のユ界と㥗

』, Ⳃ⦜⭎䒅⻪

⚺㿘㽒㴌∙ 㭰 㐡∙⣘⬚公㞗(䈌), 『㥗古⚷㡢㫌

⻆㫖』, 吉㼓䑼⭎

⦓ ⻎⾧㥄䈌㸾⸃, 『⦓ ⻎⾧㥄』, 吉㼓䑼⭎

1．㥗⾺紀⾧㥄

2． 㥗紀⾧㥄

㘞䎇多(䈌), 『䉈㳾 㥗⻎掛 』(㫕10㺘), 吉㼓䑼⭎

⾂ ㆠ㌴敬(䈌), 『㴉ユの⻗⻪と㊝㍠』, 吉㼓䑼⭎

㞙㭇敬㥓(㪰), 『 ⯓軍の㊦䓯－ⴼ⻓になるというこ

と－』, 吉㼓䑼⭎

㼕⽹ 皎(㪰), 『⚺䒆古⚷㡢㫌㍊ 』, 吉㼓䑼⭎

㖝⮹⭎㐡∙㳅➐㊝の㙔, 『㊢ 系㥗⻎』(㫕18 ∙ⴶ

2 중 㰑2,3,6,11,16 ), ⽧㼓䀋䆎⻪

㖝⮹⭎㐡∙㳅➐㊝の㙔, 『㥗⻎リブレット』(㫕68

), ⽧㼓䀋䆎⻪

❎㉸⻎ 究 (䈌), 『年ⵍ❎㉸⻎ 究』(㫕8 ), ⽧㼓

䀋䆎⻪

⚺口㛨㹉 ∙㖝⮹⭎㐡の㙔(䈌), 『㥗⻎⻎䓯』(㫕3

), ⽧㼓䀋䆎⻪

㶀ⱼ⻎ 究䎾㤋 (䈌), 『( ⵗ改㮘䆎) ⻎㧨⤏ⵋ㱏

機 』, ⽧㼓䀋䆎⻪

⽹䑓㥓(企 ), 『シリ ズ, 㥗を㶏る‐過去から⮿

⠦に䎌けて』(㫕14 ), ⚺巧⻪

高橋康ⶇ∙吉㭇㊛㴝(䈌), 『㥗❎㉸⻎㥧⮴』(㫕3 ),

❮京⚺ 䀋䆎

㭇㥗䀋男∙メアリエリザベスの㙔(䈌), 『㶀 と

の㭽䂓⭎䒅⻎』, ❮京⚺ 䀋䆎



㶀ⱼ⻎ 究䎾㤋 (䈌), 『㥗⽫㐮⻎⚺系』(㫕8 ),

❮京⚺ 䀋䆎

㼐㭇嘉⯝, 『㶢䊵系ぴ郭の䐭べ』, ❮京⚺ 䀋䆎

『 ∙ 㸾べ ㊢⮲の ⻎』(㫕3 ), 㥗 ⾺セン

タ

『 科⾺の ⻎』, 㥗 ⾺センタ

ⵢ㼓ㆱㆥ(䈌㪰), 『㥗⦕䍻軍㤻⫳ 㫖』, ⷻ㛸⾺ⱺ䀋

䆎

㳋ⶈの㜂⻪(䈌), 『ㆠ㶓∙はがき∙⭎⾺⭎⣝⚺⻆㫖』,

㳋ⶈの㜂⻪

⨳⻎⤏ (䈌), (⻎⤏館㿗⾺)『江 ㉽⚷の㶓䈙』(ⴶ

2), ❮京⚺ 䀋䆎

䋺 究開 機構(NIRA), 䖵㰔㧪㧨⤏ 究 ∙岡

崎㼣㤍(䈌㸾∙䍾㰛), 『㪕Ⲹ䍾 ∙㸾㴉ⲕ㰘 係㧨

⤏』(㫕4 ), 㥗 䈖⣻⻪

⚺⺹㼥㏝∙圭㊴⭎㞗∙宮㭇➎∙根ヤ㤍(䈌), 『㥗

㱕 ⻎ 究⭎ ⬝⣸』(㫕2 ), ㍕㭇⾺㞰

㿭㞙ㆱ⽶ ∙㇌➐ 功(㪰), 『㥗㱕 ⯓ㄔ 㫖』(㫕3

∙ⴶ㺘), Ⳃ

⽧㭇 㞗∙Ⰷ・㤍 ∙ㄺ㭇㶂 ∙岡 光ⶇ(䈌), 『㥗

農⾺㫕㸾 㰑㥓期』(㫕35 ), 農⽧㐓㿕⭎䒅䎾

『㥗農⾺㫕㸾 ⴶ ⸊⦒⾧㥄』

㳅➐⾌㞗∙ 㕩光㳵(䈌㸾), 『㥗農⾺㫕㸾 㰑㤍期』

(㫕37 ), 農⽧㐓㿕⭎䒅䎾

㙔⬲み(䈌), 『㙔⬲み警㹨⻎』(㫕53 ∙ⴶ㺘1), 㤍

䀋䆎

⬲み警ⵋ局(䈌), 『ヹ䒆㽒期 㭽 㭽䂓 係㧨⤏』(㫕

4 ), 㤍䀋䆎

⬲み警ⵋ局(䈌), 『㙔⻆警㹨ⵍ』(㫕67 ∙ⴶ㺘1),

㤍䀋䆎

⬲み警ⵋ局(䈌), 『ヹ䒆㽒期 㭽 㭽䂓 係㧨⤏』(㫕

4 ), 㤍䀋䆎

㉸古㮚㹉(䈌), 『 ⭎ 究⾺⬝䍾㰛』, ❮京⚺ 䀋䆎

㍆㭇㞘久(䈌), 『㖢㻽鏡㤻⫳ －㳜 と考 －』, 吉

㼓䑼⭎

㐑家㤻㰆 究 (䈌), 『㖢㻽鏡㤻⫳⾧㥄』, 吉㼓䑼⭎

京❎⚺ ⭎ ⸃(䈌), 『⯝⮸館の古⭎⾺』(㫕12 ), ⻜

⭎閣䀋䆎

京❎ⷬ ⻚ (䈌), 『京❎の ⻎』(㫕2㺘), ⻜⭎閣

䀋䆎

㭇㴉健ⶇ(䈌), 『〾⧊ 記∙㊢㮘 〾⧊ 記』, 㸾

㕼⻪

『シリ ズ「江 」⯝⮸館』(㫕4 ), ⷻ㛸⾺ⱺ䀋䆎

谷㧙鎧(䈌), 校㮘 ⵗ『㼒䅏㳈㳋記』, 㰑㥓⾺ⱺ

ル間⠶㐡(㪰), 『⬻家 㷄㧨⤏⻆㫖』, 㰑㥓⾺ⱺ

㶀ⱼ 㡬⻎⭎ 究ヶ(䈌), 『㥗近⚷㶀ⱼ 㡬⻎⭎

⬝⣸』, 㰑㥓⾺ⱺ

❮⚺Ⳃ, 䈶⛒㜤ⶇ, 『䎬⚷㥗の㭽䂓家⾄』(㫕2 ), ⬚

䄵⻪

❮⚺Ⳃ, 䈶⛒㜤ⶇ, 『㟡 㧢の ⾄』, ⬚䄵⻪

⚺㌺ㆱⶇ, 『高⛔べ㨦期の㭽䂓 』, ❮京⚺ 䀋䆎

䈶⛒㜤ⶇ∙㳳㴉佳㐡, 『䎬⚷㥗のイデオロギ－』, ❮

京⚺ 䀋䆎

⽶⛇㥓 , 『㭽 㶆㶃の構㱅』, ⬚䄵⻪

⽶⛇㥓 の䂸, 『55年 㰆䋋の㭽䂓と 』, ⬚䄵⻪

⬚㿕 幹, 『㰪ず∙䋫 ナショナリズム「ン 」㢞㊗』, ミ

ネルヴァ⾺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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